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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스트레스가 현재 도박행동과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중독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

 김 영 경†

백석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현재 도박행동 및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과의 관계에서 인터

넷중독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이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서울․경기지

역에 소재한 4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1-2학년 809명이며,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으

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성별은 인터넷중독, 비합리적 도박신념 및 미래 도박

행동 가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학년은 인터넷중독과 미래 도박행동 가능

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스트레스, 인터넷중독, 비합리적 도박신념, 현재 도

박행동,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둘째, 스트레스와 현재

도박행동과의 관계에서 인터넷중독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스트레스와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과의 관계에서 인터넷중독과 비합리적 도박신념

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중독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현재 도박행동뿐 아니라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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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하는 주

요한 시기이면서 중독에 취약한 시기다(Shaffer 

& Bethune, 2000). 청소년은 다소 충동적이며

통제력이 약할 뿐 아니라 진학에 대한 부담과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

이 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대처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지만 청소년의 놀

이문화 부재와 학교와 학원 등의 바쁜 일정으

로 인해 쉼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기

에 시공간의 제악을 덜 받는 놀이를 즐기게

된다. 그러다보니 인터넷중독에 빠지게 되거

나 손쉽게 게임으로 즐겼던 뽑기, 게임머니를

활용한 온라인 게임, 교실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도 할 수 있는 판치기 등 청소년들이 놀

이로 생각했던 게임들이 실상은 ‘도박’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도박

유형에 관한 김현주(2009)의 연구에서 남자 중

학생들의 도박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온라

인 게임의 게임머니 구입이 76.4%, 뽑기

58.5%, 카드 54.5%, 인터넷 도박게임 38.2%, 

화투 37.9%, 짤짤이 22.3%로 나타났다. 반복

적인 도박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 평균 ‘주

1-2회’에서부터 ‘거의 매일’ 행해지는 도박 유

형으로는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 구입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

사한 장정연(2011)의 연구에서는 도박 유형별

평생경험에서는 ‘뽑기’가 가장 높았으나 지난

1년간 경험에서는 ‘RPG 게임’인 온라인 게임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제성 도박행동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도박 유형으로는 ‘판치

기’였다.

  도박은 미래의 불확실한 결과에 돈이나 가

치 있는 것을 걸고 참여하는 활동이며 놀이

인 동시에 재정적 위험 부담을 가지는 행위

이다(Caillois, 1994). 도박은 게임이나 놀이와

연관되어 있고(Abt & McGurrin, 1984), 이러한

놀이는 도박의 요소인 돈, 운, 기술, 경쟁, 내

기 등과 결합하여 도박으로 발전한다. 도박이

돈과 관련이 있기에 경제능력이 없는 청소년

들에게는 도박문제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생

각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도박문제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왔다(Orford, Sproston, Erens, 

White, & Mitchell, 2003). Gupta와 Derevensky 

(1996)의 연구에 의하면, 14세 청소년들의

74%가 재미를 위해 도박행동을 하며, 49%가

자극이 필요해서, 25%가 심심해서, 22%가 돈

을 따기 위해서이며, 1%가 친구들에게 인정

받기 위해서 도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청소년의 90%의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가 도

박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볼 때, 청소년의 도박행동을 성인만큼 심각하

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Ste-Marie, 

2001). 그러나 도박의 문제가 성인에게만 국

한 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고하는 연

구들이 있다(권준근, 2011; 권선중, 김교헌, 성

한기, 이민규, 강성군, 2007; 남전아, 2010; 장

정연, 2011; Hardoon & Derevensky, 2002; 

Jacobs, 2000). 심지어 청소년의 문제성 도박

비율이 성인의 4배에 이른다고 한다(Jacobs, 

2000).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연구에

서도 고등학생들의 도박경험은 77.9%에 이르

고(김민우, 2004),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

시한 연구에선(장정연, 2011) 도박경험을 한

청소년은 82.3%며, 청소년 도박선별 척도에서

문제성 청소년은 34.8%인 것을 볼 때, 청소년

들의 도박행동을 더 이상 놀이로 간과할 수

는 없는 상황이다.

  병적 도박자들의 도박 시작 연령이 10대 초

중반으로 나타났고(이민규, 김교헌, 김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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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Shaffer et al., 2000), 도박 시작 연령이 어

릴수록 문제성 및 병적 도박으로 진행될 가능

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을 볼 때 도박중독과

청소년들과의 관련성이 적다고 볼 수 없다(김

현주, 2009; 이민규 등, 2003; 이흥표, 2002; 장

정연, 2011; Griffiths & Wood, 2000; Gupta & 

Derevenshy, 1998; Hyder, & Juul, 2008; Winters, 

Stinchfield, Botzet & Anderson, 2002). 또한, 도박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문

제가 성인과 유사하거나 더 심각하며 도박행

동과 청소년 비행과 강한 상관을 보여주는 연

구 보고가 있다(최해경, 유채영, 신원우, 박수

애, 2009; Barnes, Welte, Hoffman, & Dintcheff 

2005; Jadamec, 2002; Winters, Stinchfield, & 

Fulkerson, 1993a). 다른 중독행동을 보이는 청

소년들과 비교해볼 때, 도박문제를 가지고 있

는 청소년들에게서 자존감은 더 낮고, 성폭력

이나 약물남용과 같은 복합적인 범죄 행위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이흥표, 2002; Barnes et 

al., 2005; Fisher, 1993; Lynch, Maciejewski, & 

Potenza, 2004) 우울감도 심하고, 학교생활과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에

(Hardoon 등, 2002)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도박

은 더 이상 무관한 주제가 아니다.

  청소년 도박행동에 관한 연구는 첫째, 청소

년 도박행동 유형 및 특성 연구이다(김민우, 

2004; 장정연, 2011; 최해경 등 2009; Fisher, 

1993, 1999; Gupta & Derevensky, 1997; Jackson, 

Dowling, Thomas, Bond, & Patton, 2008; Turner, 

Macdonald, Bartoshuk, & Zanbeneh, 2008; 

Winters, Stinchfield & Kim, 1995). 둘째 청소년

도박행동 실태 연구이다(권선중, 김교헌, 최

지욱, 2006; 권선중 등, 2007; 권준근, 2011; 

Fisher, 1993, 1999; Gupta & Derevensky, 1998). 

셋째,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들

이나(권선중 등 2006, 2007; 김민우, 2004; 김

현주, 2009; 연미영, 2006; Derevensky, Sklar, 

Gupta, & Messerlian, 2010; Hyder et al., 2008: 

Parker, Taylor, Eastabrook, Schell, & Wood, 2008; 

Ste-Marie, Gupta, & Derevensky, 2006) 대체로 연

구초기 단계이기에 청소년 도박행동과 다양한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변화와 성장의 시기

로 적응에 대한 노력과 함께 부담을 안게 된

다. 게다가 사회적 지위를 갖추기 위해 가중

된 학업적 스트레스, 부모의 기대와 성취지향

적이고 경쟁적인 사회적 요구는 발달과제를

수행해야하는 청소년들에게 압박감으로 다가

와 그 어느 집단보다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

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스트레스가 청소년비

행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연구들

이 있다. 청소년이 장기간 심한 스트레스 상

황에 노출될 경우, 흡연, 알코올, 폭력, 가출, 

자살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향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안지혜, 장보은, 2003; 오승근, 

2006; 이지현, 이정윤, 2009; 장인경, 2002; 전

영주, 이숙현, 2000; 정경택, 2003; 정명숙, 이

동수, 2008; 한건환, 장휘숙, 안권순, 2004; 홍

영수, 2004). 또한 스트레스는 중독 및 중독

재발과 관련된 위험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Sinha, 2008; Steinberga, Tremblaya, Zacka, 

Bustoa, & Zawertailoa, 2011; Tschibelu, & Elman, 

2011).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비행 및 중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스트

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약하여 충동적이고

부적응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표출할 위험

이 높기 때문이다(함진선, 현명호, 임영식, 

2006).

  이러한 관점에서 스트레스와 청소년 도박행

동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김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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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남전아, 2010; Bergevin, Gupta, Derevensky, 

& Kaufman, 2006; Ste-Marie et al., 2006). 스트

레스 취약성이론에 의하면 병리적 도박은 스

트레스와 대처, 사회적 지지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생활사건에 의해 발생한 스

트레스는 통제감을 저하시켜 도박행동을 촉진

하는 요인으로 부각되었다(Holub, Hodgins, & 

Peden, 2005). 특히, 도박은 흥분감 뿐 아니라

금전적인 행운까지 제공해줄 수 있고, 심리적

불편감을 회피하게 하면서 감소시켜 줄 수 있

는 내적 동기가 될 수 있기에 스트레스와 관

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Jacobs(1989)는

청소년들이 도박행동을 하는 이유가 만성적

인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Sharpe와

Trarrier(1993)도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할 대처를 하지 못해

도박행동을 하게 되고, 이는 병리적 도박행동

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였다. Ste-Marie 등

(2006)의 연구에 의하면, 병리적 도박중독 청

소년들에게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Bergevin 등(2006)의 연구에서도 문제성 도박

청소년이 스트레스 상황 및 부정적 사건의

경험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가 청

소년의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김현주(2009)와 남전아(2010)는 중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 관련성을 밝

혔다.

  스트레스 취약성 이론에 의하면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

만, 문제행동에 대한 기대, 대처유형, 비합리

적 신념 등과 같은 인지적 취약성 요인이 매

개작용을 하기에(Sayette, 1999) 매개변인에 대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남전아, 2010; 아영

아, 정원철, 2011; 함진선 등, 2006). 본 연구에

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현재 도박행동 및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과의 관계에서 인터넷중

독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역할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현재 도박행동뿐 아니

라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과의 관계까지 살펴

보고자 함은 청소년기에 경험한 스트레스가

현재 문제행동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성인기

의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반사회성 등의 만성

적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인자로 간주되

기 때문이다(윤혜미, 박병금, 2005; 허은경, 이

경님, 2006).

  먼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현재 도박행동

및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과의 관계에서 인터

넷중독의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 가능성을 가

늠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인터

넷중독과도 상관관계가 있으며(서승연, 이영호, 

2007; 조춘범, 2008; 홍설화, 2006; Lam, Peng, 

Mai, & Jing, 2009; Young, 2009),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김종순, 2007; 조영미, 김동민, 송경수, 

유지현, 2009; 조춘범, 2008; 홍설화, 2006). 특

히, 스트레스가 높고(서승연 등, 2007), 스트레

스 대처 능력이 낮을수록(조춘범, 2006), 그리

고 스트레스를 회피하려는 욕구가 클수록(장

미경 등, 2004)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시기에 비해 민감하고 호기심

이 강한 청소년들은 익명성과 접근용이성 등

의 이유로 가상공간인 인터넷을 과다사용하게

되고, 더 나아가 쉽게 비행을 유발하게 됨을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양돈규, 2000; 이득연, 

박자양, 이동훈, 2006). 인터넷은 일탈행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김청택 등, 

2002; 황상민, 2003), 인터넷중독 성향이 심각

할수록 인터넷관련 비행뿐 아니라 문제행동

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양돈규, 

2000; 원형숙, 2005; Ko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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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즉각적인 만족을

더 추구하게 되어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

이 높다는 연구들이 있다(권재환, 2008; 박승

민, 2005). 백승정(2010)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이 학업스트레스와 자살 태도 관계에서

부분 매개변인으로 나타났고, 이득연 등(2006)

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이 충동성, 공격성 및 우울과 사

이버관련 비행(지위비행, 성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인터넷중독은 청소년의 도박행동과도

관련이 있는데 권준근(2011)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561명 중 35.4%가 인터넷 도박게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청소년이 많

이 이용하는 유해한 사회환경으로 전자오락

실과 PC게임방으로 나타났고(김민정, 2006; 

박종범, 2006),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유해한 사회환경은 도박행동의 접근성을 높

이는 역할을 하여(장정연, 2011), 청소년의 도

박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Marshall, 2005). 

인터넷은 접근성과 가용성뿐만 아니라 익명

성까지 보장되기에 사교와 흥미의 도박행동

이 문제성 도박행동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도

박 중독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권선

중 등, 2007).

  Parker 등(2008)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도박

행동과 인터넷 사용 및 인터넷 게임과 같은

다른 중독관련 행동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 인터넷 사용 및 인터넷게임이 도박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무료로 제공하는 게임머니를 이용한 도박행동

에 많은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학업이나 대인

관계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인터넷게임이

나 인터넷 사용과 같은 여가활동을 하면서 내

기를 걸게 됨으로 도박행동을 하고 있다는 인

식이 모호한 채 도박을 하기에 도박중독에 빠

질 위험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정연(2011)

의 연구에서 도박행동 유형별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고, 온라인게임이 다른 도박유형들과 상관

이 있으며, 도박행동 문제수준과의 관계에 있

어서도 판치기, 카드, 윷, 주사위놀이와 같은

판게임 다음으로 온라인게임이 도박행동 문제

수준과 높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박유형은 다른 도박유형에 비해 상

대적으로 도박행동에 중독될 수 있는 잠재성

을 제시함을 알 수 있다(Holtgraves, 2009). 이

는 또한, 특정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다른 문제행동을 동시에 보일 비율이 높다

는 주장을 지지한다(Jessor & Jessor, 1977, 장

정연, 2011 재인용). Mitchell, Becker-Blease, 및

Finkelhor(2005)에 의하면 인터넷 게임과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중독관련 문제 행동은 문제를

증가시키며, 인터넷중독으로 분류된 청소년

15%가 도박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게다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측정 시

점을 달리하여 인터넷 중독과 문제행동성향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연구한 결과에 의

하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

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

다(이수진, 2008). 또한, 문제행동성향이 인터

넷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터넷 중독이 문제행동

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

되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

라 인터넷중독이 추후 문제행동성향에 유의미

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을 통해 인

터넷중독과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과의 관계에

서 그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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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료된다.

  또 다른 매개변인으로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들 수 있다. 이흥표(2002)는 비합리적 도박신

념을 도박의 과정 혹은 도박 결과에 대한 잘

못된 인지적 기대로 정의하였다. 병적 도박자

들은 운을 통제할 수 있고, 도박시스템을 이

길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Turner, Zangeneh, & Littman-Sharp, 2006), 특

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장정연, 

2011) 청소년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정적상관이 있고, 이러한 비합리

적 도박신념이 도박문제의 심각도나 도박 정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을

하면 할수록 잘못된 신념도 강하게 지속되

어 큰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행동을

반복하게 되기에(Ladouceur & Walker, 1996; 

Toneatto, 1999)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도박의

심각 정도를 변별, 예측해주는 중요한 인지적

요인(이흥표, 2002)으로 간주할 수 있다. 권선

중 등(2006)은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으로 실시

한 연구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을수록

도박성 게임 행동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

였으며, 양정남, 최은정, 이명호 및 소영(2011)

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청소년의 충동성, 가족건강성과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성인이

된 후 도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을(권선중 등, 

2007; 연미영, 2006) 볼 때, 비합리적 도박신념

과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과의 관계에서 그 영

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청소년 도박행동과 성별, 연령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먼저, 성별에 있어서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고(장정연, 2011; 

Jackson et al., 2008), 연령에 있어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도박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한 연구들이(권선중 등, 2006; 김민우, 2004; 

장정연, 2011; Turner et al., 2008) 있으나, 김현

주(2009)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도박행동은 유

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청

소년 도박행동과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이거나 연구가 미흡하기에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여 본 연구에서

그 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현재 도박행동과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과의 관계에서 인터넷중

독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매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비행, 자살, 우울, 중독

등에 빠지는 것은 아니듯이 현재 도박행동 및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하

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성별, 연령, 학년, 스

트레스, 인터넷중독, 비합리적 도박신념, 현재

도박행동,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은 어떤 관계

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스트레스와 현재 도박행동과의

관계에서 인터넷중독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스트레스와 미래 도박행동 가

능성과의 관계에서 인터넷중독과 비합리적 도

박신념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김영경 /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현재 도박행동과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중독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

- 181 -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는

4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학년생들이다. 

각 반별로 담임교사에 의해 895부가 배부되어

실시되었으며, 총 870부가 회수되었다. 결측치

가 많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였다고 판단되는

61명 학생의 설문지는 제외시키고, 809명의 자

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1학년은 416명(51.4%), 2학년 393명(48.6%)이

며, 남학생 386명(47.7%), 여학생 423명(52.3%)

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215명(26.6%), 불교

97명(12%), 천주교 76명(9.4%), 무교 403명

(49.8%), 기타는 18명(2.2%) 이었다. 월 용돈은

1만원 미만이 102명(12.6%), 1∼5만원은 497명

(61.4%), 6∼10만원은 155명(19.2%), 11∼15만원

은 44명(5.4%), 16∼20만원은 6명(0.7%), 21∼25

만원은 3명(0.4%)이며, 26만원 이상은 2명

(0.2%)이었다.

측정도구

  스트레스 척도

  Felner와 Felner(1989)가 제작한 Daily Hassless 

Questionnaire(DHQ)를 기초로 유안진과 한미현

(1995)이 한국아동에게 실시하기 위해 개발하

고, 이를 이경주(1997)가 청소년 대상으로 활

용한 것을 신재은(1999)이 3문항을 추가하여

재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은(1999)이

수정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27문

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이다. 신재은의 연구

에서의 Cronbach α=.84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87이다.

  인터넷중독척도

  한국정보문화진흥원(김청택 등, 2002)이 국

내 실정에 맞도록 제작한 간략형 한국판 인터

넷 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4점 척도이다. 최희정(2010)의 연

구에서는 Cronbach α=.86이었고, 본 연구에서

는 .83이다.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는 이흥표(2002)가

Steenbergh, Meyers, May 및 Whelan(1998)의 도박

신념척도(Gamblers' Beliefs Questionnaire: GBQ) 

20문항과 Langer(1975)의 통제력 자각 척도를

포함시켜 번안하고 타당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권선중 등(2006)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다시 수정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총 10문항의 5점 척도이며, 중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정연(2011)의 연구에

서의 Cronbach α=.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90

이다.

  청소년도박선별척도

  장정연(2011)이 번안한 Winters 등(1993b)의

청소년도박선별척도(The South Oaks Gambling 

Screen-Revised Adolescent Scale: SOGS-RA)를 사용

하였다. SOGS-RA는 청소년 도박행동의 빈도

및 문제수준을 파악하는 도구이다. SOGS-RA는

총 12문항으로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채점되나, 1번 문항은 ‘매번 다시 한다’와 ‘대

부분 다시 한다’는 1점, ‘가끔씩 다시 하곤 한

다’와 ‘다시 하지 않는다’는 0점으로 채점한다. 

Winters 등(1995)은 4점 이상을 문제성, 2-3점을

위험성, 1점 이하를 비문제성으로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현재 도박행동 정도

를 파악하는 척도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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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 척도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 척도는 권선중 등

(2007)이 청소년에게 성인이 된 후에 도박행동

을 할 것인지를 묻는 형식으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된 7점 척도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권선

중 등(2007)의 논문에서의 Cronbach α= .76이

었고, 본 연구에서도 .76이다.

  분석방법

  변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신뢰

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변

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

관계수를 구하였다.

  인터네중독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

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

개효과 검증 3단계 절차에 따라 중다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 절차는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고,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며, 셋째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면서 매개변인이 추가된

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예측 하여야한다. 이때, 종속변인에 대

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매개변인이 추가됨으

로 인해 감소되면 부분매개이고,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다면 완전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Sobel의 검증에 의하

면, Z값이 ±1.96에 비교하여 클 경우 매개효과

가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자료분석은 SAS for  

Windows 9.1을 이용하였다.

결 과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터넷중독, 비합리

적 도박신념, 현재 도박행동,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이 변인들

과 성별, 연령, 학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 1과 같

다. 성별은 인터넷중독, 비합리적 도박신념 및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

였다. 학년은 인터넷중독과 미래 도박행동 가

능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스트레스, 인

터넷중독, 비합리적 도박신념, 현재 도박행동,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과의 관계에서도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스트레스와 현재 도박행동과의 관계에서 인터

넷중독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

  상관분석 결과, 스트레스, 인터넷중독, 비합

리적 도박신념, 현재 도박행동,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수준을 보여 매

개효과 분석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므로 인

터넷중독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

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였다.

  스트레스와 현재 도박행동과의 관계에서 인

터넷중독의 매개효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인

터넷중독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스

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인인 것

으로 나타났고, β= .23, t(1)=6.6, p< .001, 스

트레스가 종속변인인 현재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β

= .46, t(1)=14.5, p< .001. 세 번째 매개변인인

인터넷중독이 현재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고, β= .18, t(1)=5.7, p< .001, 매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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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a 1.00

b -.04 1.00

c .04 .68*** 1.00

d .25*** -.06 -.06 1.00

e -.24*** -.00 -.07* .23*** 1.00

f -.15*** -.00 .01 .13*** .20*** 1.00

g -.03 -.02 -.05 .46*** .28*** .47*** 1.00

h -.17*** -.07 -.11** .19*** .23*** .29*** .48*** 1.00

M 16.27 80.72 30.20 20.44 1.20 7.92

SD 0.77 18.42 8.63 8.37 1.24 3.91

*p < .05, **p < .01, ***p < .001

a: 성별, b: 연령, c: 학년, d: 스트레스, e: 인터넷중독, f: 비합리적 도박신념, g: 현재 도박행동, h: 미래 도

박행동 가능성

표 1.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B SE β t R² F

1단계 스트레스→인터넷중독 .11 .016 .23 6.6*** .05 44.37***

2단계 스트레스→현재 도박행동 .03 .002 .46 14.5*** .21 210.78***

3단계
스트레스→현재 도박행동

인터넷중독→현재 도박행동

.03

.03

.002

.005

.41

.18

13.1***

5.7***
.24 126.13***

***p < .001

표 2. 스트레스와 현재 도박행동과의 관계에서 인터넷중독의 매개효과

인인 인터넷중독이 추가된 후에도 스트레스가

현재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β= .41, t(2)=13.1, p< .001. 이때, 

현재 도박행동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매개변인인 인터넷중독이 추가됨으로 인해 감

소 된 것을 볼 때, 스트레스와 현재 도박행동

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터넷중독이 부분매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Z=4.10, p< .001).

  스트레스와 현재 도박행동과의 관계에서 비

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독립변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β= .13, t(1) 

=3.83, p< .001, 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현재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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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β t R² F

1단계 스트레스→비합리적 도박신념 .06 .016 .13 3.83*** .02 14.68***

2단계 스트레스→현재 도박행동 .03 .002 .46 14.2*** .21 210.78***

3단계
스트레스→현재 도박행동

비합리적 도박신념→현재 도박행동

.03

.06

.002

.004

.40

.42

14.5***

15.0***
.38 248.67***

***p < .001

표 3. 스트레스와 현재도박행동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

B SE β t R² F

1단계 스트레스→인터넷중독 .11 .016 .23 6.66*** .05 44.37***

2단계 스트레스→미래 도박행동 가능성 .04 .007 .19 5.47*** .04 29.99***

3단계
스트레스→미래 도박행동 가능성

인터넷중독→미래 도박행동 가능성

.03

.09

.007

.016

.14

.20

4.13***

5.67***
.07 31.67***

***p < .001

표 4. 스트레스와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과의 관계에서 인터넷중독의 매개효과

함을 알 수 있다, β= .46, t(1)=14.2, p< .001. 

세 번째 매개변인인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현

재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고, β

= .42, t(1)=15.0, p< .001), 매개변인인 비합리

적 도박신념이 추가된 후에도 스트레스가 현

재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β= .40, t(2)=14.5, p< .001. 이때, 

스트레스가 현재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개변인인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추가됨으로

인해 감소 된 것을 볼 때, 스트레스와 현재

도박행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합리적 도박신

념이 부분매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개

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

한 결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Z=3.70, p< 

.001).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스트레스와 현

재 도박행동과의 관계에서 인터넷중독과 비합

리적 도박신념이 부분매개 한다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와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과의 관계에서

인터넷중독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

  스트레스와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과의 관계

에서 인터넷중독의 매개효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인터넷중독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

석에서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β= .23, t(1)=6.66, 

p< .001, 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미래 도박행

동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

미함을 알 수 있다, β= .19, t(1)=5.47, p< 

.001. 세 번째 매개변인인 인터넷중독이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고, 

β= .20, t(1)=5.67, p< .001, 매개변인인 인터

넷중독이 추가 된 후에도 스트레스가 미래 도

박행동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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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β t R² F

1단계 스트레스→비합리적 도박신념 .06 .016 .13 3.83*** .02 14.68***

2단계 스트레스→미래 도박행동 가능성 .04 .007 .19 5.47*** .04 29.99***

3단계
스트레스→미래 도박행동 가능성

비합리적도박신념→미래 도박행동 가능성

.03

.13

.007

.016

.15

.27

4.56***

8.07***
.11 48.75***

***p < .001

표 5. 스트레스와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

유의미하다, β= .14, t(2)=4.13, p< .001. 이때, 

스트레스가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개변인인 인터넷중독이 추가됨으

로 인해 감소된 것을 볼 때, 스트레스와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터넷중

독이 부분매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개

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

한 결과, 인터넷중독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Z=4.30, p< .001).

  스트레스와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과의 관계

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종속변인으

로 한 회귀분석에서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β= 

.13, t(1)=3.83, p< .001, 스트레스가 종속변인

인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도 통

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β= .19, 

t(1)=5.47, p< .001. 세 번째 매개변인인 비합

리적 도박신념이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에 미

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고, β= .27, t(1)=8.07, 

p< .001, 매개변인인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추

가된 후에도 스트레스가 미래 도박행동 가능

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β= .15, t(2)=4.56, p< .001. 이때, 스트레스가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

개변인인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추가됨으로 인

해 감소된 것을 볼 때, 스트레스와 미래 도박

행동 가능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합리적 도

박신념이 부분매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

시한 결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Z=3.43, p< 

.001).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스트레스와 미

래 도박행동 가능성과의 관계에서 인터넷중독

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부분매개 한다고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현재 도박

행동 및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과의 관계에서

인터넷중독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매개효과

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의 4개 고등학교에서 80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를 바탕으로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

고, 인터넷중독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3단계 절차에 따라 중다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186 -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 연령, 학년, 스트레스, 

인터넷중독, 비합리적 도박신념, 현재 도박행

동,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과의 관계에서 성별

은 인터넷중독, 비합리적 도박신념 및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학년은 인터넷중독 및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

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비합리적 도박신념, 현재 도박행동, 미

래 도박행동 가능성과의 관계에서도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남학생

이 인터넷중독, 비합리적 도박신념 및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이 높고, 2학년에 비해 1학년

이 인터넷중독과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인터넷중독, 비합리적 도박신념, 현재 도박

행동,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이 청소년의 도박행동

(김민우, 2004) 및 인터넷중독(김영혜, 2010; 남

여경, 2010; 원형숙, 2005; Gong, et al., 2009)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와 유사하였고, 비합리적

도박신념과의 상관에서는 장정연(20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연

령과의 관계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스

트레스 수준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연구들(김

경화, 2008; 김수주, 2002)과 연령 증가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임은

미, 정성석, 2009), 오히려 감소한다고 보고한

연구(박해진, 2002) 등 청소년기 스트레스 변

화에 대한 연구들이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

기에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스트레스와 인터넷중독과의 상관은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들(서승연

등, 2007; 장재홍, 유정이, 김형수, 최한나, 

2003)과 유사하였다. 스트레스와 도박행동 간

의 상관관계는 중학생 대상으로 연구한 남전

아(201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미

래 도박행동 가능성과 비합리적 도박신념과의

상관은 권선중 등(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였다.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시켜주지 않을 때 문제행동과 연

결되어 비행 및 중독으로 발전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예방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

요하다.

  둘째, 인터넷중독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현재 도박행동을 매개하

는지 살펴본 결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이

는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인터넷중독에 빠지게

되고, 비합리적 도박신념도 높아져서 청소년

의 현재 도박행동이 더 심해질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스트레스를 인터넷으로 해소하려는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이어지고, 

이는 충동성과 함께 통제력 상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유해한

사회환경인 PC방은 도박행동의 접근성을 높여

(장정연, 2011),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됨

을 알 수 있다(Marshall, 2005). 이는 도박성 게

임에 대한 접근성과 용이성이 중독문제를 더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Shaffer 등(2004)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특히, 온라인게임은 청소

년들이 즐겨하고 있는 다양한 도박행동들과

상관이 있고, 도박행동 문제수준에도 높은 영

향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장정연, 2011)와도

맥을 같이 한다. Parker 등(2008)은 지금까지

도박문제, 인터넷 과다사용, 인터넷 게임중독

이 각각의 병인론에 의해 개별적으로 다루어

졌으나 요인간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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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으로 함께 다루어질 때 예방과 개입에 있

어서 더 효과적임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 결

과에서도 인터넷중독이 스트레스와 도박행동

간에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청소년

대상으로 한 중독예방교육에서 인터넷중독과

도박중독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함께 다루어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에 있어서는 도박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이 손실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계속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보고한 연구들과(Ladouceur & 

Walker, 1996; Toneatto, 1999) 유사한 맥락이다.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권선

중 등, 2006)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을수

록 도박성 게임 행동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보고하였다(김현주, 2009; 장정연, 

2011).

  셋째, 인터넷중독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을

매개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부분 매개로 드러

났다. 이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높

을수록 인터넷중독에 빠지게 되고,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아져 성인이 되었을 때도 도박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측정 시점을 달

리하여 인터넷 중독과 문제행동성향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탐색한 연구에서 일시적

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이수진, 

2008) 유사하다. 이수진(2008)의 연구에서 문제

행동성향이 인터넷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터넷

중독이 문제행동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이 검증되었기에 본 연구에서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의 비

합리적 도박신념이 미래 성인이 된 후 도박행

동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연미영, 

2006)와도 유사하며, 정기적으로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는 청소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에 비해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이 높고, 비합

리적 도박신념도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권선중 등(2007)의 연구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이상에서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청

소년의 스트레스와 현재 도박행동 및 미래 도

박행동 가능성과의 관계에서 인터넷중독과 비

합리적 도박신념이 매개역할을 하며, 청소년

의 도박행동과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을 예측

할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도박행동에 대한 개입의 초점을 예방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초 자료 및 단서를 제공하

였다. 병적 도박행동을 보이는 성인들의 대부

분이 청소년기에 도박을 시작한 것을 볼 때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나 이에 대한 연구

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현재

도박행동뿐 아니라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에

대한 매개변인까지 탐색함으로써 청소년 도박

행동 예방을 위한 개입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터넷중독인 청소

년들이 도박중독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2차 예

방 뿐 아니라 재발 예방을 위한 개입전략을

구체화 하는데 주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

으로 사료된다. 둘째, 청소년의 도박행동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청소년의 현재 도박행동과 미래 도

박행동 가능성에 주요 변인인 스트레스, 인터

넷중독,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위험요인으로

간주하여 스트레스 대처법, 인터넷중독과 비

합리적 도박신념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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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도박행동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청소년에게 있어서

인터넷 사용은 학업과도 관련이 있어서 무조

건적으로 없애거나 못하게 할 수 만은 없기에

예방적 차원에서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

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부모와 교사 대상으로 한 교

육도 필요하다. 특히,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고

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시간을 절약하고

피로감을 덜게 하는 목적으로 자녀들의 여가

생활로 인터넷게임을 권장 내지 묵인하고 있

는데 이는 중독으로 빠져들게 할 위험성이 많

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인

터넷 및 도박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인터넷 사용과 놀이문화로서

의 건전한 게임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교육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청소년

의 도박행동에 있어서 인터넷중독이 주요한

변인으로 드러남으로써 도박중독과 인터넷중

독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함께 다루어질 때 예

방과 개입에 있어서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된다.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중독유관기관

들과의 협력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

울경기지역이라는 특정 지역에 국한 된 자료

를 사용하였는데 추후연구에서는 도박장이 근

접해 있는 지역 등과 같이 다양한 지역의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지역 간

비교연구 또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인터넷중독의 하위요

인의 역할을 검증하지 않았으나 추후 연구에

서는 각 하위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 도박행동 수준에 따른 매개효과

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도박선별척도가 한

국적 상황에서 재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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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onal Effects of Internet Addiction and Irrational

Gambling Belief on the Association between Adolescents'

Stress and Gambling Behaviors in Present and Future

Kim, YoungKyung

Baekseok University

This study was aimed to test the effects of adolescents' stress on gambling behavior and interest on adult 

gambling through internet addiction and irrational gambling belief. 809 adolescents were recruited from 

four high school in Seoul and Kyunggi. Correlational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to test these effects. Stress, internet addiction, irrational gambling belief, gambling behavior, and 

interest on adult gambling were positively correlated. Results showed that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and irrational gambling belief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stress and gambling behavior. 

Additionally,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and irrational gambling belief partiall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stress and interest on adult gambling. Implications to future studies for internet addiction and 

gambling are discussed.

Key words : adolescents, stress, internet addiction, irrational gambling belief, gambling behavior, interest on adult 

gambling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2, Vol. 24, No. 1, 175-195


